
GIST, 광주세광학교와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위한 MOU 체결

-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배리어프리 활성화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김경중)와 광주세광학

교(교장 김선미)가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김경중 소장과 광주세광학교 김선미 교장을 비

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1일(목) 오전 10시 광

주세광학교 교장실에서 진행됐다.

광주세광학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에 위치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두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광주세광학교의 자문과 연구 협력을 통해 현재 GIST 한국문화기

술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지정과제(과제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전시관람 컨시어지 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기간: 

2023.08.01.~2025.12.31.)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자문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 협력 

및 시연 공간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 협력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중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시 관람이 자유롭지 못

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 지원 기술을 개발하여 시

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배리어프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5(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

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GIST에 설립된 문화기술 연구기관으로 현

재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책지정과제를 비롯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